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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마   후 계평  : ‘ 마  함께 춤 !’

 민

통 책연 실 실장

미  새 역사  장  열었다. 미  44  락 마 통  취  ‘평  ’  시  

고했다. 그러  새 운 시  개막  리는 가 울  질 는 니다. 마 통

 당장 가닥  잡지  는 엄 한 과 들에 직 해  다. 지  마 행

는 ‘미 경  생’과 ‘ 질  ’   개  타  마주보고 다.

지  해 미 경 가  균   쓰러지  미 경   연계  계경 가 

청거리게 었다. 계경  복  해 도 미 경  생  가 닐  없다. 그리고 

미  하든 싫어하든, 미  없는 질   상상하 는 어 운 실에  계 평  

질   해 마 행  새 운 역할  다.

마  미 , 실주  어 꿈과 비  시해

미  만  한다  ‘스마트 워’  과시한다고 하 라도 계 평  질   

지하 는 어 다. 마  미  ‘스마트 워’만  충 하지 다. 미  심  리  주장

는 미  리 십  복할  없다. 미  리 십  경 과 사  어 미  도 

 계  꿈과 망  신 가   는가에 달  다. 그  함께 계는 지  가 

직 한 과 에 해 마  미  과연 얼마  보하고 함께 눌   쳐다보고 다.

 그들  다고 믿는 가  신  강 했다. 그들  상  강  들 었고, 미

 우월한 지  사   가  하  했다.   든 상주  , ‘ 장한 

상주 ’ 지만 직도 랑스런  미  망쳐   해  미   보 지 고 

다.  계는 시 행  강  주 에 도 라주지 고, 그 결과 미   

톨 가  락하는  고 말 다.

마  미   실주 에 그쳐 는 곤란하다. 과  리  시하는 실주

 어 는 상주 도 필 하다. 미   어   미래  라보  한다.

계 평   합  한 상  결  포 해 는  다. 계   향해 ‘우리 모 ’ 함

께 가 는 연  합  시지  보내  한다.

 가  빨리 갈  겠지만, 함께 가  리 갈  다. 마  미  망과 비  시

해  한다. 미  에만 눈 지 말고, 평   향한 열  에  ‘ 실주  상

(Realistic Idealism)’  하  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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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, 략 목  재 해  

미   개  주  지역에  심찬 략 목  동시에 해 다. 미  략   

간 결산해보 . 첫째, 동지역  라크, 프가니스탄에  장  펼쳤다. 그 결과 미  라크 

쟁  에 빠 고 지   빼 도 지  상태에  프가니스탄   동  

상하여 동  한  하게 만들고 다. 째, NATO  보  러시  경 지 럽

  했다. 러시 에 한  과  연  겼고 동 럽   한  

하게 만들었다. 째, 동  지역에 는 한  비핵  략  진했다. 그럼에도 시 행 는 

껏 한  핵시  능   어 한 합   과  내 우는  할 에 없

었다.

다 한 략 목  동시 가 가피했  상 에도 하고 시 행  독 과 주

는 상  한  시 다. 처럼 엉클어진  에   마  미  냉철한 찰  

통해 미  략  목  재 하  변   보다  어가  한다.

 향한 리 십 

원한  없다. 미  몰락  라는 사람  많지만 미  꾸라진다고 해  당장  볼 

라는 많지 다. 미 과 어 평 고 망찬 계  만들어갈 에 없다.

워싱 과 베 징  향후 상당 간 계경    경  차원에  업체계  한 ‘

리 (Chimerica: China-America)’  각   다. 처럼 경  상  심 는 과

에  계   다 는 사  갈등  재  가능  지 다.  미  체

하여 계  가  등장하 에는  많  시간  필 하다.  리 십  향 하  

해 는 과 민주주  모  사 에 한 책  공 해  한다. 보편  가  창

하는 한편  심  우뚝 솟   어  한다. 마 시 에 미 계  미래는 다

한 에  갈등보다는 상  통한 트 십   것  보 다.

다  동 가 계평  핵심  사  , 미  동 에  보다 균  책  

진해  한다. 스라엘에 한 지  상식  평가  할 필 가 다. 럽과 시  

 가는 미  편향  스라엘 책  지지하지 는다. 미  미  과 경 래 

스타 과  공  하는 스라엘  재 에 한 가 폭 고 는 실  하지 

말  한다. 그리고 동 지역에   해 마  미  프랑스, 독  등 EU 가

들  만찬장에 해  다.

러시     내 어  할 다. 특 , 러리 에 한 공동  과 핵  

감  해 는 모스크   가피하다. 욱  러시 가 합리한 택  에 빠지지 

도  하  해 도 워싱 과 모스크  간  트 십  망 다.

슬람 과  해,  공  

마 통  계 평  러리  근원  해  해 슬람 과  해  해  한

다. 독  과 슬람 과  공  모색해  한다. 루 다시피 1990   냉  식 

후  계  망한 헌 (S. P. Huntington)   ‘  충돌’   사 에 커다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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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  다. 그  충돌  냉  후 라는 ‘  ’  사라진 계에  엄청  사

 지하  해 새 운  만들어내  했  미  청에  했  리 다.

  에 새 운 ‘가상  ’  필 했  미  산학(軍産學) 복합체  해 계  하

 계  병 가체  지하는 한편,  장과 함께 독   한 공포심  장

하는  한 몫 했다.

그런  충돌  귀착  어 가? 는 ‘ 충돌 ’과 같  상  결  ‘9․11’  래하

고 말 다고 생각한다. ‘ 충돌 ’  미  가들에게는 눈과 귀가  뜨 는 복  들

겠지만,  미  시민들과 슬람 계 사 에  해하  어 운  신  러 킨 

‘재 ’ 상 었다.

마  미  슬람에 해   내 어  한다. 슬람과  ‘ 계사  해’는 미  러

리   해 시키는 다. 마 미  통 말  계사  해  어 ‘

 공 ’  향한 사  가능  열어   는 ‘운 ’ 재라고 신한다.

‘핵  없는 계’ 해

핵 는 지   냉 체  산 다. 공포  균  리에 한 핵 억   리  

 상 가 보 략  통용   없다. 핵 는 러리스트  하거  러  억 하는  

 효과가 없다.  핵 가 러 그룹  에 들어가는 간 몽  시 리 는 마 내 

실 다. 처럼  핵  보 하는 에도 엄청  비용  다.

마 통  미 ‘핵  ’  향한 ‘새 운 ’  언했다. 미  어가는  

사들도 극  지 상에  핵 는  철폐 어  한다는 신  공 하고 다. 계 평

 건한  다지  해 ‘핵  없는 계’  비  에  계  차원  극  핵감

 진해 가지  다.

한  마  미 과 함께 ‘핵  없는 계’  비  에  ‘핵  없는 한 도’  해  

한다. 한  평   향한 새 운 미  어 가는 마 통 과 함께 가  한다.

마  함께 춤 !


